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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가 보이는 신기술·신제품 • 생활의 맛

‘페퍼(Pepper)’는 세계 최초의 감정을 가진 로봇이다. 단순히 인간의 

명령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, 사람의 감정을 읽고 인간과 교감하는 

‘인공지능형(AI) 감정인식 로봇’이다. 

페퍼는 스스로 알아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익힌다. 사람들과 소통하

고 대화하면서 인간의 감정과 성향 등을 디지털 정보로 저장하고, 비슷

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 정보를 이용해 적절한 반응을 보인다. 놀라운 것

은 여러 사람이 구입한 각 ‘페퍼’들끼리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서로 정보

를 교환하면서 함께 학습하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. 세월이 흘러 아이가 

자라듯이 ‘페퍼’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똑똑해지고 더 영리해진다.

이 신기한 로봇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병합한 프랑스 로봇기업 ‘알데

바란’이 만들었다. 지난해 6월 20일부터 본격 시판되기 시작해 19만8천 

엔(우리 돈으로 200만 원) 정도만 지불하면 지금 바로 누구나 구입할 수 

있다.

페퍼가 더 대중화된다면 이제 외로운 노인들이나 1인가구들은 양육비

용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반려견이나 반려묘 대신, 마음의 위안을 주지

만 결코 귀찮을 일은 없는 이 페퍼를 입양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지 않을

까. 반려로봇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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